
한미약품, 약가 인하로 직격탄
우리투자증권, 2/4분기 순손실 75억원 … 재고자산 손실까지

우리투자증권은 영업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약품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.

우리투자증권 이승호 연구원은 “1/4분기의 부진한 영업실적에 이어 2/4분기에는 반품 보상에 따른 매출 할

인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최저점을 확인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북경한미의 성정성에도 불구하고 약가 인하로 분기 순손실이 확대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2/4분기에는 75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두어 적자전환할 것”이라며 “2012년 예상 주당순이익(EPS)을

20.8%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8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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